
씽 씽 달려요!

2022.8.29.~2022.10.07.
몸튼튼반 친구들의 데굴데굴 교통놀이



‘교통기관’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몸튼튼반 유아들은 평소 자동차 놀잇감을 이용해 자동차 길 만들기, 여행가기 등 다양한 교통기관 놀이를 하며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고마운 교통기관’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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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놀이터에서 교통기관이 되어보아요

트랙터로 흙을

퍼낼 수 있어!

▶바깥놀이시간에 몸으로 다양한 교통기관을 만들어 그림자로 나타내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동수단으로

변신도 해보았습니다.

유아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교통기관의 모습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모래놀이터에서 자동차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며 자동차의 이름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몸으로 교통기관 만들기> <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교통수단을 알아보아요

이건 2층

주차장이야.

자동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자동차가 높기 때문에
손잡이도 높이
달려있어야해!

▶ 육상, 해상, 항공 교통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나누며 다양한 이동수단의 종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라고 알고 있던 교통기관에는 승용차, 택시, 버스가 있고, 비행기라고 알고 있던 교통기관을 여객기, 전투기 등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게되며 각각의 기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통기관이 없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알아보며 교통기관의 고마움과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통기관 알아보며 경험 공유하기>

이전에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표현했다면

교통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주차장 놀이, 방지턱, 높고 복잡한 구조의

자동차 등 좀 더 세밀하고 발전된 표현이

나타나며 확장된 놀이를 했습니다.



데굴데굴 굴러가는 바퀴를 찾아보아요

선생님!
여기 바퀴 모양이 있

어요!

▶교통기관에 달린 바퀴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바퀴 달린 물건을 찾아보며 ‘바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퀴처럼 동그란 모양의 장난감을 찾아보고 바퀴를 만들어보며 우리 반에서 바퀴달린 물건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왜 동그란 모양인지,

다른 모양이면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며 바퀴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퀴달린 물건 찾아보며 생각모으기>

선생님,

교구장에도

바퀴가 있어요!

<동그란 바퀴 모양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씽씽 자동차 놀이를 해요

▶놀잇감 자동차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놀잇감이 미술 도구가 되자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며 자동차를 씽씽 굴려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자동차 바퀴 길을 보며 바퀴의 모양과 친구들의 자동차가 어디로 지나갔는지도 살펴보며 나만의 길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미니카도 타며 오고 갈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씽씽 타보았습니다.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가요

▶몸튼튼반 유아들은 칙칙폭폭 기차에 관심을 가지며 기차와 기차길을 만들고 라이트테이블에 우리동네 기차길을 만들며 놀이하였습니다.

기차 놀이에 푹빠진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 기찻길 만들기 놀잇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우리 집 기찻길 옆이야”

“길이 끊기지 않게
이어주자”



▶몸튼튼반 유아들은 기찻길 교구를 이용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찻길,

사거리 기찻길, 움직이는 기찻길, 터널 등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더해

멋진 기찻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건물 교구로 우리집과 그 옆에 친구집을 만들며 몸튼튼 기찻길

동네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차 세개가

같이 오고 있어!

이건 터널이야!

이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찻길이야



교통안전규칙을 알아보아요

▶견학을 가기 전, 초록불이 깜박 깜박 하고 있으면 어떻게 건너야 할까?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이 자동차 안으로 굴러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교통안전규칙에

관한 궁금증을 품고 교통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앉아서 교통안전규칙을 들은 후, 직접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해보았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는 노란선 안에서 기다리고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다음 번에 건너며 공이 차 안으로 굴러갔을 때는 다른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유아들이 몸으로 경험하며 배우자

더욱 잘 익히며 즐겁게 교통안전규칙을 이해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교통표지판의 의미와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표지판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유아들은 몸튼튼반에서 위험하거나 약속을 지켜야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안전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표지판을 만들자 약속을 지키며 더 안전하게 놀이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위험해보이는 장소를 찾아 스스로 안전표지판을 만들어 붙여보며 유아들이 위험을 발견하고 대처하려는 자세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씽씽 자동차 대회를 열어요!

‘고마운 교통기관’ 놀이를 하고 난 후

몸튼튼반 유아들이 자주 놀이하던 교통기관을 주제

로 놀이가 전개되자 이전 놀이에 새로운 지식과 경

험이 더해져 점차 복잡하고 발전된 놀이가 이루어졌

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많아 다름

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교통기관’ 주제를 통해 몸튼튼반 유아들이

주변의 다양한 교통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오이를 실어 나르는 택배차, 경찰차, 구급차, 상어차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싶은 자동차가 정말 다양합니다.

친구들이 만든 자동차를 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을 공유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멋진 자동차를 뽑내기 위해 “씽씽 자동차 대회”도 열어 나의 멋진 자동차를 뽐내보는 경주대회도 해보았습니다.

상어 자동차 경찰차


